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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26 일  에스페란토의 날, 언어 정의의 날 

왜 에스페란토의 날인가?  

지금 세계에서 에스페란토의 날이 왜 필요한가? 

1887 년 7 월 26 일 국제어 에스페란토에 대한 책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에스페란토의 목적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이다. 

에스페란토는 매우 중립적이고 언어 평등권을 바탕으로 함으로,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은 공정하다. 세상의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 제안한다. 7 월 26 일을 “언어 정의의 날”로 기념하자. 

문화, 국민, 소수민족의 상호관계도 정의로워질 것이다. 

공정한 의사소통이란, 모든 대화자가 동등한 언어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할 권리를 

가진 반면, 대화 상대자는 상대편의 말로 소통해야 한다면, 평등한 

상황이 될 수 없다. 



다른 언어들보다 우위에 있는 일부 언어를 택한 사람들은 그들 언어에 

지배적 특권을 부여하고 세계무대에서 군림한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다수는 정치, 교육, 경제, 방송매체와 사회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은 더욱 고착된다.  

누구나 자기 말을 할 권리가 있다. 보배 같은 자기 말을 가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자기표현의 자유와 자기 말을 할 권리는 분리될 수 

없다. 

다중언어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를 알고 있다. 평등한 세계로 

나아가려면 유네스코에서 추천하는 삼중언어구조가 이상적이다. 

모국어와 나라말과 국제어다.  

 모국어, 사람들은 나라말이나 국제어가 아닌 자기 말을 쓰고 

싶어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나의 지역어, 일정 지역 안의 통용어는 그 지역에 걸쳐있는 

여러 나라말이나 다양한 종족어 사용자들과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한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용되는 스와힐리어가 

좋은 예다. 

 하나의 국제어, 오늘날은 다양한 국가가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다. 세계인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국제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나라는 삼중언어 범주에 든 세 개의 언어를 공식적 인정하고, 

사용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삼중언어의 범주에 드는 언어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국가는 종족과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공통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국어로 말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어 에스페란토는 국제 사회에서 모국어로 말할 권리를 굳건히 

하는 중립의 수단이다. “세계의 모든 인공언어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에스페란토다.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진지하게 고려하면 에스페란토는 많은 이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 

에스페란토는 어떤 ‘자연’어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에스페란토로 잘 표현할 수 있다 […]” 고 세계적인 언어학자 토베 

스쿠트나브-캉가스(www.tove-skutnabb-kangas.org)가 말했다.  

 그 외에도, 에스페란토는 잠시뿐일 권력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현재 

그런 권력을 영어권 나라들이 쥐고 있어서,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나, 50 년 후에도 그럴까? “세계 모든 언어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에스페란토가 기여해야 할 바” 라고 언어 학자인 로버트 

필립슨 박사 (www.cbs.dk/en/staff/rpibc )가 조언한다.  

   

 잠시뿐인 권력을 좇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다. 우리는 

세계인들 간의 평등한 조건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에스페란토는 공정한 의사소통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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